
[서식3]

독도동아리(팀) 활동 요약서

동아리 (팀)명  독도하랑 DokDo HaRang

  ❖ 목적 
 - 사실, 독도 공모전이라는 것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독도’ 그리고 ‘다케시마’, 이렇게 2개의 이름을 가지게 된 작은 섬이 엄연한 대한민국 땅임에
도 불구하고 억지를 부리며 전 세계에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그 나라, 일본에게 너무 화가 나
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조바심이 나기도 했다.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니깐. 그래서 독도 공모전에 참여하기로 했다. 우리의 대항은 비록 ‘무대응’일지라
도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 단지 ‘몰라서’ 하는 무대응이 되어버린다. 우리의 
목적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독도에 대해, 그리고 독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섬인지 알게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았다.

 +‘노래 작곡’을 선택한 목적
 - 음악은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를, 그 주제의 의미를 그대로 품으면서 훨씬 더 가볍게 

풀어낼 수 있으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쉼터가 되기도 한다. 그래서 바
쁘고 지친 하루 가운데 ‘캠페인’이라는 진지한 주제보다는 사람들의 흥미를 더 유발할 수 있는 
‘음악’을 이용하였다. 

❖ 독도 사랑 실천을 위한 동아리 노력
 — 노래 작곡/작사.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적으로 살아남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처럼 정해

진 틀이 없는 상태에서 독도와 관련된 노래를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길고 긴 고민 끝에 멜로디 코드를 완성했다. 하지만 코드로 만들 수 있는 멜로디는 수없이 많
기 때문에 또 다른 난관을 겪는 것만 같았다. ‘독도사랑’이라는 주제에 맞는 노래를 만들려고 
낮밤으로 노래를 구상하고 반복하여 피아노를 치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감정은 “신선함”이었
다. 단연 “힘듦”이란 감정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새로운 노래를 만든다는 ‘뿌듯함’과 예체능을 
유능하게 다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훨씬 우리 맘을 더 가득 채웠다. 랩 가사 한글자,한글자를 
신경쓰며 작성하였고, 독도의 초점에 맞추기 위해서 ‘만약 내가 독도라면 어떨까?’라며 끊임없
이 나를 독도에 대입하여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독도가 바로 우리 노래가사 안에 들어
있다.

 - 독도 홍보 캠페인 준비. 막상 캠페인을 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니었다. 하지만 “무엇을 홍
보하여야 사람들의 이목을 더 집중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다. 판넬을 제작하기 전에 판넬
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독도명함과 스티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우표를 만
들기로 했었다. 하지만 제작회사와의 사소한 갈등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큰 결과물이 
나올 수 없었다. 결국, 판넬 안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모두 들어가야 하는 것이였다. 질
문 4가지와 독도와 관련된 지식을 판넬 안에 정리해서 넣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몇 명이라도 관심을 가져줘서 뿌듯했다. 



❖ 특색있는 독도체험 및 홍보활동 사례
독도하랑(DokDo HaRang) / @HaRangDokdo
 - 위 이름과 아이디는 바로 트위터(https://mobile.twitter.com)에서 우리의 정보를 공유했다

는 증거랄까. 주로 노래의 티저와 독도와 관련된 정보를 한국어로 올렸고, 중요한 정보들은 일
본어와 영어로 번역하여 올리기도 하였다. 생각보다 우리의 티저가 많은 호응을 얻어서 좋았
다. 한번은 ‘독도는 대한민국 땅’을 일본어로 번역해야 하는 날이 있었다. 우리는 ‘독도를 다케
시마로 번역해야 하나’라는 고민을 많이 했다. 찾아보니, 다케시마로 번역해야지만 일본사람들
이 알아볼 수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원래 이름을 놔두고 다케시마를 사용한 억울함도 있었다.

❖ 주요 성과
 — ‘독도 사랑을 실천하려면 우리부터 알아야 한다’ 라는 개념으로 독도에 관련된 정보 흡수 
 — 학교에서 독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 나눔과 공유
 — 강남구청역 주변 공원에서 독도 사랑 홍보와 캠페인 
 — 제 3자의 입장에서 본 독도가 아닌 독도 자신의 입장에서 본 신선한 시각에서의 가사 작사
 — 마치 바닷가를 보는 듯한 몽환적인 피아노 반주와
   독도의 감정을 최대한 표현해본 코드로 노래 <꽃샘바다> 작곡
 — ‘섬’이라는 분위기와 어울리는 ‘일출’을 이용해 뮤비 제작

❖ 소감 및 일반화 계획
 - 이번 <독도 공모전>을 계기로 독도라는 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많

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그것에 대한 자
세한 근거들이나 일본의 주장과 같은 기본적인 것조차도 알고 있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활동
을 통해서 왜 독도가 우리 땅인지, 그리고 일본의 주장이 왜 이치에 맞지 않는지, 그리고 일본
이 왜 독도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는지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저 ‘독
도’하고 물어보면 ‘우리 땅’이라는 말만 자연스럽게, 어쩌면 그저 작은 습관처럼 튀어나왔을지
도 모른다. 그리고 ‘왜?’ 라고 물어보면 아무 말 없이 지나쳤을지도 모른다. 알고 싶지 않아서
가 아니라, 쉽게 접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바빠서 일수도 있고, 이미 너무 많은 학업 스
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구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안타깝게 
독도를 알 수 없는 청소년들이나 하루하루 살기 벅찬 사람들 중 단 한 사람이라도 우리의 노
래를 통하여 아름다운 독도를 새롭게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노래를 만들었다. 독도는 
모르고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알 수밖에 없어야 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일본은 지
금 이 순간에도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칭하며,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다케시마는 일본의 것이
라고. 형용할 수 없이 신비롭고 아름다운 독도의 생물들이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것이 
되어버린다면, 비행기를 타고, 여권을 들이밀고, 그 땅을 밟을 때 ‘원래는 우리 영토였는데...’
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한숨을 내쉴 것이다. 

- 우리 독도하랑(팀)은 사람들의 귀에 부담 없이 들을 수 노래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고, 일본
에 대항하며, 독도가 우리의 영토로 인정을 받아서 수 많은 사람들 중 단 한 사람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그 시간까지 끊임없이,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라고 외칠 것이
다. 


